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R&D 투자와 신제품 수출의 동태적 공진화 관계분석  101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R&D 투자와 신제품 수출의 
동태적 공진화 관계분석*

: 중국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박상도(우송대학교)** · 성봉석(우송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연구의 검토를 통해 중국 하이테크 산업을 대상으로 혁신창출

을 위한 민간R&D 투자와 신제품 수출이 동태적으로 공진화 관계를 형성하는지의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 동태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기간은 2004년에서 2014년이

고 14개 세분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11년×14개 세분산업). 다양한 패널프레임워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패널오차수정 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모형으로의 차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내생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하는 1차 차분 GMM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 하이

테크 산업의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R&D 투자와 신제품의 수

출 간 동태적인 공진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단기적 차원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시차를 

두고 신제품의 수출은 GDP, 그리고 GDP는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R&D 투자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R&D 투자가 다음 기()

의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R&D 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제품 

수출, GDP,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R&D 투자 간 공진화를 촉진하는 느슨한 동태적 

경로가 단기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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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국의 가파른 성장세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주춤해졌다. 중국은 새로운 글

로벌 경제환경을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받아들이며, 국제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무역 및 산업분야의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집중 투자를 통해 ‘혁신’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추진 동력이 되도록 

하며, 그 중심에는 ‘R&D 투자’, ‘인터넷 +’, ‘메이커(Maker) 열풍’이 있다1). 

중국의 혁신은 크게 M&A를 통한 기술추격 과정에서 혁신을 학습하는 전

략과 중국 내수시장에서 최적화된 비용과 제품개발 과정에서의 혁신을 도모하

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대부분 국유기업들 주도의 혁신으로 정

부의 대규모 자금 및 정책지원 아래 해외 기술산업에 대한 전략적 M&A를 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최단기간 내 기술적 후발주자의 열세를 극복

하고 동종 산업을 능가하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후자는 로컬 기업들

이 시장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통한 시장 지향성 혁신 전략을 

말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산업의 혁신이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화

하고 있다는 것과 로컬 기업들이 공정의 개선에 초점을 둔 R&D 투자에서 제

품혁신(product innovation)과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을 위한 R&D 

투자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Li et al, 2009). 이는 신흥국의 R&D 

투자가 내수시장을 확대를 위한 제품 개발을 넘어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역혁신(reverse-innovation)단계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며 

중국은 현재 이러한 역혁신의 주요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문익준 외, 2012). 

한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 브랜드 인지도, 디자

인, 품질, 해당 산업 및 기업의 신용도 등 매우 다양하다. 각 요소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영향을 받겠지만 다른 모든 요소들 중에

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제품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 품질 결정 기

준의 핵심 요소는 제품과 관련된 기술력 수준이며, 이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1) 인터넷 플러스는 중국 리커창 총리가 2015년 3월에 발표한 정부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른 산업과의 융합발전 정책이며, 메이커 열풍은 중국의 실리콘벨리인 베이징 중관촌에
서 시작된 정보통신 기술 기반 창업열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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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방법이 R&D 활동이다(안병민 외, 2010). R&D 투자와 더불어 신제

품 개발을 통한 제품의 혁신 역시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 역혁신의 관점에서 중국은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R&D 투자(이하 ‘혁신

창출 민간R&D 투자’라 함)를 통해 신제품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주요 포커스는 중국

의 하이테크 산업에 맞춰져 있다. 

중국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기준으로 44.26%이며 글로벌 

경기둔화로 매년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혁신산업, 특히 하이테

크 산업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이다(杨钧·苑小丰, 2014). 과거 낮은 부가가

치 산업의 가공무역 중심에서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점진적으로 

일어난 결과이며, 이러한 신제품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는 해당 산업뿐만 아니

라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의 혁신

창출 민간R&D 투자 확대로 인한 역혁신은 나아가 산업과 기업이 스스로 혁

신 지향성을 가지게 되며 전국민 또는 글로벌 차원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으

며, 이는 현재 중국의 ‘메이커’열풍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혁신창출 민간R&D 투자가 혁신산업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의 신제품 수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문헌고

찰을 통해 R&D 투자와 수출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중국 

하이테크 산업정책을 고찰하며 분석을 위한 이론모형을 설정한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방법론을 기술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

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 설정

1. R&D 투자와 수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산업의 R&D 투자와 수출경쟁력 제고와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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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왔다. 고전적비교우위론인 리키아도의 무역모형에서 R

&D 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발생하면 완전특화하는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

하고 이 상품의 (본국)소비와 수출이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헥셔-오린 모형에

서도 생산성 증가는 생산가능곡선의 확장을 통해 부분특화가 발생하는 상품의 

생산량, (본국)소비 및 수출을 모두 증가시킨다. 특히 최근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무역은 헥셔-오린 모형에서와 같이 요소 부존도 보다는 오히려 R&D

와 같은 기술활동에 더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Fagerberg, 1996).

한편, Hughes(1986)는 산업이 생산을 위해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R&D투

자의 최소치 개념을 통해 국가간 R&D 격차가 각 국가의 수출에 영향을 준다

고 주장하며,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수출성과와 R&D가 상호영향력을 가지며 

모두 정(正)방향성을 띤다고 설명한다. R&D 갭이론에 따르면 국가간 비교우

위 패턴이 R&D 투자와 같은 기술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R&D를 통한 생산성

이 무역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며, 수출과 R&D 투자간에는 쌍방

향 인과관계(two-way relationship)가 존재하기도 하며, R&D 투자활동과 같

은 기술활동은 수출과 동시성(simultaneity)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적 시장구조에서 규모의 경제나 독점적 경쟁을 통해 발생

하는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신무역이론에 이르러서는 기술진보가 외생적

(exogenously)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에 대한 설명 부족의 이

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진보가 내생

적·지속적으로 유도되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으로 발

전하게 된다. 그리고 R&D와 수출 및 무역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기본적으

로 이러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일종인 Lucas(1988), Romer(1990), Grossman 

and Helpman(1991)의 R&D 모형을 염두에 두고 전개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김병우(2006)는 R&D 투자 등과 같은 혁신활동

이 제품차별화를 통해 무역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여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이미 R&D를 통한 산업 내 무역증대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적자본의 부존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보다 많은 R

&D를 수행하게 되며 이와 같은 연구개발에서의 상대적 특화에 의해 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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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광범위한 혁신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know-how를 획득하게 되고 첨

단기술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더 커져 실질 GDP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는 Grossman and Helpman(1991)

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반면, 이병호(2009)는 기업에 관한 자원준거관점(resource-based perspective 

of firm)에 기초하여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수출성과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기업의 수출경험은 기업의 소중한 자원이자 자산이지만 기업을 둘러

싼 환경의 변화가 심해지고 있어 과거의 성공경험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해 주

지 못하는 현실을 규명하였으며, 따라서 수출 경험보다는 기업의 혁신역량이 

수출성과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성태윤·김도연·노정녀(2009)는 산업별 수출비중이 R&D 집중도와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수출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R&D에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기업 

차원의 분석에 초점을 맞춰 개별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증대라는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한 데 반해, 산업적 차원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의 

기업들이 R&D 투자를 대체로 많이 한다는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성룡·설윤(2013)은 수출과 R&D 투자결정의 생산성간 동태적 관계에 관

한 연구를 통해 제조업 수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수출기업을 위한 제반 지

원과 R&D 투자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수출 및 R&D

투자 결정은 두 가지 경로(R&D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수출을 향상시키

는 자기 선택적 과정과 수출 경험을 통한 직접적 생산성 증대효과)를 통해 내

생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실증분석 결과 수출 및 

R&D 투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며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김방룡(2013)은 산업에서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에 비하여 기

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중 하이테크 산업분야인 

IT 산업의 R&D 투자가 다른 투입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수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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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안병민·손병호·이경원(2010)은 한국의 국가 R&D 사업이 관련 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거시적차원,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주도 R&D 사업이 수출성장에 적절한 영

향을 미친 제품군(첨단 IT 제품), 정부와 민간기업의 R&D 역량 강화가 수출

성장에 영향을 미친 제품군(선박, 자동차, 컴퓨터 등)을 분류하였으며, 각 

R&D 주체들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상기 연구들의 흐름을 보면, R&D 투자와 국제무역 특히 수출의 관계를 분

석함에 있어 초기에는 노동생산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점차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유

의미한 결과를 찾아내고 있다. 즉 TFP는 R&D 투자에 의한 기술진보를 반영

하는데 기술진보가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많은 실증분석 

결과도 수출촉진이 요소부존도 보다는 기술활동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있다(안병민 외, 2010). 또한 Hughes(1986)와 이성룡·설윤(2013)의 연

구에서 볼 수 있듯이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linear)적인 관

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공진화(co-evolution)과정을 거치면서 수출과 

R&D 투자간에는 쌍방향 인과관계(two-way relationship)가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면, 중국의 R&D 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연구한 중국문헌(徐向慧, 2015; 

邓向荣·文青, 2004; 张海英·周志刚, 2014; 蒋殿春·王晓娆, 2014; 胡亮·李正
辉, 2010; 陈海波, 2011; 过凌燕·刘和东, 2010; 邹洋·谭萱·叶金珍, 2015; 杨
钧·苑小丰, 2014)에서는 주로 R&D 비용, 특허 수, 노동생산성, R&D 인력 등

의 변화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노동생산성에서 총요소생산성으로 비교

하는 변수의 다양성이 확장된 연구성과로 보이나 R&D 투자와 수출간의 쌍방

향적 인과관계인 공진화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6년 이후 시행된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강요>에 따른 민간

주도 R&D 투입(특히, 제품과 기술혁신을 위한 민간R&D 투입에 초점을 둔)

이 점진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R&D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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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상된 생산성은 제품의 수출촉진 및 GDP 상승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재투자의 토대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에서 현재 중국은 뉴노멀 시대에 직면해 있다. 개혁개

방 초기 해외자본과 기술력으로 가공무역을 통한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이 이제는 국내수요 뿐만 아니라 해외수요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생

긴 것이다. 이는 높은 품질의 재화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한 선진국으로의 수

출, 특히 역혁신의 관점에서 해외기업들과의 품질경쟁이 불가피하고, 품질경쟁

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이 R&D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객관적 무역환경과 기술경쟁 환경의 변화는 중국 

R&D 투자의 자생적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으며 종래의 국가주도 R&D 투자

에서 민간과 산업 주도적인 R&D 투자로 변화하는 면모를 자연스럽게 형성하

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맥락을 토대로, 중국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강요> 정책 출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혁

신창출 민간R&D 투자와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하이테크 산업 신제품 수출 사

이에 공진화(共進化)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생긴다. 

2.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14년까지 연평균 9%대의 경제성장 속도라는 놀라

운 기록을 달성함으로서, 소위 ‘중국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특히 2001년 중

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 GDP 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으

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저렴한 노동인건비를 토대로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

서 집중한 결과로 중국 경제의 양적 증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일어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은 심각

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존의 ‘투자+수출”중심의 쌍끌이 성장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중국 경제가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에 근접2)하게 되면서 값싼 노동력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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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4.2%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7.6%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경기둔

화 모습을 보여왔으며, 중국은 이러한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을 새로운 경제상

황, 즉 뉴 노멀 상태3)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 수립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개혁의 강도를 높여나가며 경제발전의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 영역으로는 산업의 혁신을 통한 구조조정

과 수출경쟁력 확보이다. 산업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은 제도적 시스템 완비와 

과거 정부 주도 산업육성으로 인한 공급과잉에 대한 변화이며, 수출경쟁력 확

보는 R&D 투입을 통한 산업제품의 질적 고도화로 이는 주로 하이테크 산업

의 R&D 투자와 혁신제품의 수출실적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림 1> 중국 하이테크 산업 R&D 발전 방향 흐름도

출처 : <国家中长期科技发展規劃纲要>, <9.5发展规划>, <10.5发展规划>, <11.5发展规划>,

       <12.5发展规划>를 토대로 저자 정리.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R&D투자는 배양기로 분류되는 개혁개방 초

기와 90년대와 2000년대 초 하이테크 산업 개혁심화기 그리고 2006년 중국 

11차 5개년 개발규획부터 시작된 하이테크 산업혁신 시스템 지향기로 분류할 

2) 중국이 ‘루이스 전환점’을 지났는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차이팡(蔡
昉),우야오우(吳要武), 왕더원(王德文), 리쉬(黎炁) 등은 중국이 루이스 전환점을 지났다고 평가하며, 
류웨이(劉偉), 탕마오화(唐茂華), 황센원과 황정취안(黃善,黃正泉), 치앤원롱(錢文營) 등은 중국이 루이
즈 전환점을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동훈(2013)은 중국이 루이스 
전환점을 아직 지나지 않았으며 현재 중국의 구인난은 농촌회귀 바람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잉
여노동력의 부족현상은 중국이 루이스전환점으로의 근접을 시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중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중국정부의 신경제 기조로 고속성
장보다 중고속 성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 특징으로 중고속 성장, 구조변화, 성장동력 
전환, 불확실성 증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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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배양기에는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4대 현대화(공업, 농업, 과학기술, 

국방)을 핵심 관건으로 인식하였다. 개혁심화기는 팽창적 성장에서 혁신에 기

반을 둔 효율적 성장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지식기반 경제를 통한 하이테

크 산업의 발전기이다. 이 기간 중국의 R&D 투자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1995년 0.57%에서 2000년에는 0.9%, 2005년

에는 1.32%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2003년 발표된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

획강요(2006-2020)>에 따라 기존의 기술추격 전략으로 인한 기술의 대외의존

성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산업혁신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

였다. 그 결과 2014년 GDP 대비 R&D 비중이 2%를 초과하였고, 특히 제조

업 대비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은 18%까지 증가하였다.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서 이러한 전면적인 R&D 투자는 산업의 혁신과 수출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Lundin and Serger, 2007; 박승찬, 2008; 강승호·유만로, 

2016).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 하이테크 산업의 전략적 육성은 2003

년 발표된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강요(2006-2020)>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토대로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지도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한 산

업육성 목표를 2006년인 11차 5개년 규획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하이테크 산

업을 전면적으로 육성하였다. 과학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기술 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켰

다. 12차 5개년 개발규획에 이르러서는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7대신성

장 산업’4)육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대규모 R&D 투자와 산업 구조조

정을 단행하였다. 현재 중국은 전면적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의 

수출을 증가시키며, 독자적인 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창조적인 혁신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중국 하이테크 산업 발전은 2006

년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강요>의 시행에 따라 11차 5개년 규획(2006

년-2010년), 12차 5개년 규획(2011년-2015년)으로 진화하였으며 <표 1>과 

같이 발전 로드맵을 정리할 수 있다.

4) 7대 신성장 산업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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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하이테크 산업 발전 로드맵 요약

국가중장기 
과학기술발전규획
강요(2006-2020)

목표
ㆍGDP대비 R&D 투자비중 2.5%
ㆍ중국 발전에 과학기술 기여도 60% 이상
ㆍ지적재산권(출원건수) 세계 5위 진입

주요
내용

ㆍ11개 분야(에너지, 수자원   및 광산자원, 환경보호, 현대농업, 첨단
제조업, 교통운수, 정보 및 현대서비스, 인구와 보건, 新도시화, 사회
안전망, 국방)의 발전목표 설정

11차 5개년 
개발규획 中 

과학기술 발전 
분야

목표

ㆍ국가혁신시스템 건설가속화 및 과학기술-교육의 연계강화
ㆍ기업혁신능력 강화
ㆍGDP대비 R&D 투자비중 2%
ㆍ대외기술의존도 40% 이하
ㆍ제조업 중 하이테크 산업가치 18%이상

주요
내용

ㆍ기초연구, 에너지, 환경자원, 현대농업,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서 자
주적 혁신역량 강화

ㆍ기술혁신 강화(기업중심의 산학 연계시스템 구축, R&D 투자확대)
ㆍ지적재산권 보호 확대 및 금융권의 R&D 지원

12차 5개년 개발 
규획 中 과학기술 

발전분야

목표

ㆍ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 및 기술인재 육성
ㆍ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ㆍGDP 대비 R&D 투자지출 2.2%
ㆍ제조업 중 하이테크 산업가치 18%이상

주요
내용

ㆍR&D 투자 대폭 확대, R&D 전문 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ㆍ중점분야 핵심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 고도화(R&D 투자와 신제품 

개발연동 발전)
ㆍR&D 혁신기지 및 플랫폼 구축
ㆍ혁신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출처 : <国家中长期科技发展規劃纲要>, <11.5发展规划>, <12.5发展规划>를 토대로 저자 정리.

3. 연구모형 설정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단위에서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기업)의 

R&D활동이 신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

(panel vector autoregression model)(Holtz-Eakin et al., 1998)을 설정한다. 

R&D 활동(Hirshleifer et al., 2013) 및 수출성장(An and Iyigun, 2004; Jones 

and Coviello, 2005; Casillas et al., 2012; Schemeiser, 2012)의 학습역학

(learning by doing), 그리고 R&D 활동의 수행과 수출성과 간 시차의 존재

(Coe et al., 1997; Chandhry et al., 2010; Sun and Heshmati, 2010)를 고려

할 때, 시간이 고려된 시계열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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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를 결합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동태패널 모형을 구축하여야하기 때문이다.

  (1)

식(1)에서   , 이며 이는 산업을,   이고 이는 분석기간을 

나타낸다. 는 번째 산업특유효과(industry-specific effect),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식(1)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변수설명

변수 개념적 정의 설명 측정

 신제품수출증진 
정도

민간 R&D 투자와 신제품 개발의 결과로 
유도된 신제품의 수출 성과

신제품 수출액

 혁신창출을 위한 
민 간 기 업 의 
R&D 활동 정도 

규모이상(2000만RMB)민간기업의 R&D 
투자활동 + 신제품 개발 투자 활동 정도

R&D 투자액과 
신제품 개발비 
총액

 경제성장 수준 와  간 관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생략변수(omitted variables)
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

1인당 실질 GDP

주) *는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소득효과,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입안과  

     수행을 위한 사회적 요구, 하이테크 제품의 시장규모, 노동 대비 자본비 등을 포함  

     하는 사회경제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임.

식(1)의 동태패널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계열의 

정규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Jarque-Bera 검정을 실시한다. 둘째, 개별 시계열 내

의 구조변화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COSUM과 COSUMQ 검정(Brown et al., 

1975)을 실시한다. 셋째, Pesaran(2004), Frees(1995), Friedman(1937)에 의해 제안

된 방법(본 연구의 데이터 특성(기간  횡단면)에 부합하는)으로 횡단면 

간 독립성 여부를 파악한다. 넷째, 구조변화와 상호의존성 검정 결과를 고려하여 패

널 단위근 분석과 패널 공적분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패널 단위근 및 패널 

공적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실증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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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증 분석 모형으로의 차분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항 이분산성과 내생

성 문제를 해결하고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 Arellano and Bond(1991)의 1차 차분

GMM estimator(one-step 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를 추정한다. 

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중국 통계연감」(2004년-2015

년), 「중국과학기술통계연감」(2004년-2015년), 「중국하이테크산업연감」(2004년

-2014년)와 중국상무부 무역통계자료, 과학기술부 통계자료, 해관총서 통계자료, 공

업정보화부 통계자료를 인용·수집하였다. 중국 통계국 기준(2013)에 따라 하이테크 

산업 5대 분류(의약제조, 우주항공, 전자통신, 컴퓨터 및 사무기기, 첨단의료장비)를 

세분하여 1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11년간 데이터(11년 × 14개 산업, 154 

observations)를 활용한다. 모든 변수는 2010년 불변가격으로 측정되었으며, 로그 값

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Ⅲ. 실증분석

1. 혁신창출 연구개발 활동과 혁신 성과

혁신창출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혁신창출을 위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액과 신제품 개발 투자액)과 다양한 혁신 성과, 즉 신제품부가가치창출액, 

신제품수출액 및 출원된 특허수의 측면에서 각 산업 간 수렴 또는 발산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에 상대적인 변동성의 양을 설명하는 산포도의 측도인 

변동계수( 

 )를 연도별로 산출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전반적인 변동계수의 추이는 4개의 요인 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혁신창출 민간R&D 투자액, 신제품부가가치창출액, 출원된 특허 수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면서 2012년까지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 

약간씩 발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다른 요인의 변동계수와 신

제품수출액의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신제품 수출액의 변동계수는 최

근 2004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 간 수출성과에 있어 차이가 벌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접적으로 신제품수출에 대한 혁신창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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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의 탄력성에 있어 산업 간 차이, 게다가 대외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특유 요인(industry-specific factor)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는 혁신창출 민간R&D 투자액 대비 신제품부가가치창출액과 신제

품수출액의 비를 제시하고 있다. 하이테크 산업 평균 신제품부가가치창출액과 

신제품수출액은 각각 혁신창출 민간R&D 투자액의 7.9배와 3.9배로 나타났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제조업이 민간R&D 투자대비 신제품부가

가치창출액의 비가 18배, 신제품수출액의 비가 10배로 나타났으며, 컴퓨터외부

장비제조업은 각각 16배, 12배, 가정용시청가설비제조업은 각각 12배, 4배 정

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혁신창출 민간R&D 투자액 대비 산출의 비가 다른 

것은 산출에 대한 혁신창출 민간R&D 투자의 탄력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

며 혁신창출 민간R&D 투자에서 산출로 이어지는 과정, 즉 혁신기반의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신제품 수출촉진 사이의 구조적 관계가 산업 간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2> 

혁신창출 민간R&D 투자액과 산출의 수렴 여부

<그림 3> 

혁신창출 민간R&D투자액대비 산출

2. 패널프레임워크 분석

Jarque-Bera 검정은 14개 산업에서 , 와 의 시계열

이 모두 정규성을 확보하고 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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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통계

산업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JB값

화학약품원약제조
NPEX 4.77 0.65 -0.36 1.94 0.85
RADIC 4.81 1.04 -0.64 2.84 0.76

RGDPPC 10.13 0.55 -0.19 1.72 0.81

화학약품제조
NPEX 3.83 0.85 0.36 1.74 0.96
RADIC 2.03 0.59 -0.98 2.88 1.79

생물의약품제조
NPEX 0.36 1.39 0.13 1.66 0.81
RADIC 2.35 1.31 -0.10 1.81 0.66

우주항공제품제조
NPEX 3.08 1.01 -0.12 1.94 0.53
RADIC 4.85 0.79 0.01 1.56 0.94

통신설비제조
NPEX 7.35 0.88 -0.21 2.28 0.31
RADIC 6.17 0.75 -0.01 1.80 0.65

방송설비제조
NPEX 3.14 1.15 0.38 1.73 1.00
RADIC 2.63 1.16 0.37 1.77 0.94

전자소자제조
NPEX 6.46 0.80 -0.23 1.70 0.86
RADIC 5.14 0.91 0.02 1.67 0.80

전자기기제조
NPEX 6.09 0.87 -0.27 1.55 1.10
RADIC 5.00 0.87 -0.46 2.27 0.63

가정용시청각설비제조
NPEX 6.45 0.36 0.54 2.22 0.82
RADIC 4.97 0.51 -0.52 2.10 0.37

기타전자설비제조
NPEX 3.33 1.56 -0.81 3.65 1.40
RADIC 3.03 1.60 -0.37 2.17 0.56

컴퓨터제조
NPEX 6.66 1.02 -0.30 1.85 0.77
RADIC 4.59 0.51 -0.01 1.76 0.70

컴퓨터외부장비제조
NPEX 6.56 0.70 0.71 2.21 1.21
RADIC 4.20 0.65 -0.94 4.37 2.51

의료장비제조
NPEX 3.03 0.94 -0.27 1.98 0.01
RADIC 3.25 0.25 -0.31 1.97 0.67

의료측정기기제조
NPEX 4.51 -0.78 2.46 1.25 1.25
RADIC 4.46 -0.16 1.80 0.69 0.69

주) 1. 각셀에 제시된 기술통계량은 로그 변환된 변수에 대한 것임.

    2. RGDPPC는 각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화학약품원약제조업  

       부문에서만 기술했음.

    3. JB값은 Jarque-Bera 검정통계량 값을 나타냄.

CUSUM 및 CUSMMQ 검정결과, CUSUM 검정에서 화학약품제조업, 의료

측정기기제조업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시계열 내 구조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esaran(2004)의 상호의존성 검정결과는 검정통계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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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 로 나타나 횡단면 간 상호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렇지만, Frees(1995) 및 Friedman(1937) 검정은 각각 검정통계량이 0.296

(  )와 17.961(  )로 나타나 횡단면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산업의 시계열 내 구조적변화가 없음과 횡단면 간 상호의존적이지 않

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Maddla and 

Wu(1999), Breitung(2001), Choi(2001), Levin et al.(2002), Im et al.(2003)

에 기초하여 시계열의 정상성(stationarity) 파악을 위한 패널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다. <표 4>에는 ,  , 에 대한 단위근 검정결과

(추세포함)가 제시되어 있다. 

<표 4> 패널 단위근 검정

변수      

 
-11.52
(<0.00)

-11.99
(<0.00)

-8,25
(<0.00)

-12.20
(<0.00)

0.46
(<0.68)

-19.11
(<0.00)

   
0.09
(<0.53)

-4.04
(<0.00)

-1.52
(<0.06)

-1.81
(<0.04)

3.06
(<0.99)

-4.13
(<0.00)

   
-3.51
(<0.00)

-2.37
(<0.00)

-2.40
(<0.00)

-3.02
(<0.00)

4.68
(<1.00)

-3.71
(<0.00)

   
66.76
(<0.00>

66,13
(<0.00)

54.31
(<0.00)

79.46
(<0.00)

2.28
(<1.00)

99.75
(<0.00)

   
88.51
(<0.00)

130.97
(<0.00)

67.42
(<0.00)

136.78
(<0.00)

0.01
(<1.00)

86.26
(<0.00)

 주) 1.  ,     ,     ,    ,    는

       순서데로 Levin, Lin and Chu(2007), Breitung(2001), Im, Pesaran and         

       Shin(2003), Maddala and Wu(1999)와 Choi(2001)에 근거.

 주) 2.  ,    의 경우 는 패널개체 간 공통 단위근 존재,

           ,    ,    의 경우  는 패널개체 각각이   

       특유 단위근 존재한다는 것을 검정하고 있음.

 주 )3. (  )의 수치는 p값, time lags는 자동으로 설정.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Maddla and Wu(1999), Breitung(2001), 

Choi(2001), Levin et al.(2002), Im et al.(2003)에 기초한 검정결과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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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변수에서 시계열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즉, 

단위근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Breitung(2001)은 단위근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reitung(2001) 패널 단위근 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따

른 왜곡이 가장 적고 검정력이 가장 뛰어나다(Hlouskova and Wagner, 2006). 

따라서 변수들에 대한 검정은 Breitung(2001)에 기초한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

에 기초하여 해석한다(Sadorsky, 2009). Breitung(2001)에 기초한 검정결과는 

수준변수에서 존재하고 있는 단위근이 차분하는 경우 모든 변수, 차변변수

(,  , )가 1%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시킴으

로써 단위근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시계열에 있어 공적분

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변수 간 장기 공동변화 현상의 존재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Pedroni(1999, 2004)에 의해 제안된 이질적인 

패널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다. 이 방법은 단기 동학(절편) 및 장기 기울기 계

수가 패널 개체 자료(횡단자료)에 걸쳐 이질적인 것이 허용(패널 개체 간 이질

성 가정)되는 동적 패널 모형에서 수행되는 잔차 기반의 검정이다. 

<표 5> 패널 공적분 검정

Unweighted Weighted

a) : common AR coefs(within dimension)

Panel   -2.29(0.02) -3.69(0.00)

Panel  1.36(0.15) 1.33(0.16)

Panel  -7.69(0.00) -6.67(0.00)

Panel   -7.38(0.00) -7.40(0.00)

b) : common AR coefs(between dimension)

Group  3.14(0.00)

Group  -8.97(0.00)

Group   -7.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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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이테크 산업에서 a)의 경우(within dimension) 

  ,  ,  ,    각각 2

개씩(장기분산값에 의해 가중된 또는 가중되지 않은 검정통계량) 총 8개의 검

정통계량에서 6개가 1% 수준에서 “적어도 일부 패널 개체에 대해 공적분관계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고 있다. b)의 경우(between 

dimension)  ,  ,    모두에서 

1% 수준에서 “모든 패널 개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이 기각되고 있다.

패널 프레임워크에 분석결과,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분

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패널 공적분 결과를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은 동태 패널 벡터 오차 수정모형(dynamic 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PVECM)을 설정한다.











ln 

ln 

l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n   

ln   

l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식(2))에서 는 차분, ln , ln , ln는 각각, 신제

품수출,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 R&D 투자와 1인당 실질GDP에 대한 로그 값, 

∼는 단기 조정계수,  ,  ,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  는 

오차수정항(시차 1기)이다.

Arellano and Bond(1991)의 1단계 차분 GMM을 이용하여 식(2)에 포함된 

시차설명변수와 오차항 간 내생성문제를 교정하고 추정하였다. 공적분 관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먼저 신제품수출에 대한 혁신창출 민간R&D 투자의 장기

효과를 추정하였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Kao and Chiang(2000)의 

DOLS(dynamic OLS)와 Pesaran et al.(1999) PMG(pooled mean group 

estimator)를 수행한다. DOLS는 회귀계수의 외생성을 다루고 데이터의 공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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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장기관계에 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정을 가능케 한다. PMG

는 횡단면 간 장기추정계수의 동일성을 부과하면서 횡단면 간 단기모수의 차

별성을 허용하는 추정량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모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DOLS, 장·단기 동시추정을 위해서는 PMG를 사용한다. DOLS를 활용한 장기 

추정결과는 <표 6>의 a)와 같다.

<표 6> 신제품 수출에 대한 혁신창출 민간 R&D 투자의 영향

A) 장기추정(DOLS)

변수 추정계수   값

 0.584 4.660 0.00

 0.827 3.770 0.00

B) 1차 차분 GMM 추정

독립변수 종속변수

  

 0.066(0.174) -0.067(0.042) 0.189(0.032)
**
*

  0.099(0.256) 0.836(0.080)
**
*

-0.055(0.097)

  0.149(0.295)

  0.632(0.570) 0.253(0.124) ** 0.008(0.305)

  -0.097(0.146) -0.147(0.004) -0.102(0.056)

Sargan 검정 61.970[0.019] 74.650[0.002] 0.380[0.537]

Hansen 검정 12.920[1.000] 13.590[1.000] 1.340[0.247]

 -2.440[0.015] -2.340[0.019] 1.690[0.093]

 -0.540[0.590] -1.180[0.240] 1.310[0.191]

주) 1. 검정은 1단계 차분(one-step difference) GMM에 기초하였으며, Roodman    

       (2009)에 기초하여 GMM 추정에서 설명변수는 외생적인 것으로 가정하며,     

       GMM 스타일의 도구변수로 투입되었음.

주)  2. b)에서 셀의 수치는 추정계수, (  )의 수치는 표준오차, 그리고 [  ]의 수치는   

        값임.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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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a)에 제시된 추정결과는 장기적 차원에서 혁신창출 민간R&D 투

자가 신제품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역시 신제품의 수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M 추정결과는 <표 6>의 b)에 제시되어 있다. 과  

검정 결과, ,  통계량은 식(2)의 오차항에 계열상관이 없게 되는 시차는 

모두 1로 나타나고 있다.  검정은 “과대식별조건이 적절하다(도구

변수가 타당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함으로써 본 실증모형이 타당

함을 보여 주고 있다. GMM 추정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 혁신창출 민간

R&D 투자와 신제품의 수출 간에는 양방향적 정(+)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제품 수출은 단기적으로 G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GDP는 혁신창출 민간R&D 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창출 민간R&D 투자는 학습역학, 즉 전기

의 투자가 다음 기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 인과경로(dynamic path 

dependency)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 혁신창출을 위한 규모이상 기업의 

민간R&D 활동이 혁신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 접근을 통해 실

증적으로 분석했다. 시계열 내의 구조적 변화가 없음과 횡단면 간 상호의존성

이 없음을 고려한 검정에서 패널 단위근이 존재하고 변수 간 패널 공적분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하

여, DOLS를 통해 장기관계를 추정하고, GMM 추정을 통해 단기관계를 추정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제품의 

수출에 대한 혁신창출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탄력성은 0.584, GDP 

탄력성은 0.827로 나타났다. 즉, 장기적으로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R&D 투입

액(1% 증가)과 신제품수출액(0.584%까지 증가) 간 공진화관계가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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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적어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

제품의 수출에 대한 혁신창출 민간R&D 활동의 지속적인 정(+)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제고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산업 

간 혁신창출 민간R&D 투자액 대비 산출(<그림 3> 참조)이 상이하고, 신제품

수출의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큰(<그림 2> 참조) 사실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혁신창출 민간R&D 투자에서 신제품의 수출 사이에 이르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책적 학습을 통해 산업특유 요인과 메커니즘에 기초한 장기적인 혁신창출연

구개발정책의 입안과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차원에서 신제품수출은 GDP, 그리고 GDP는 혁신창출 민간

R&D 활동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적인 차원에서 수출, GDP, 그리고 혁신창출 민간R&D 활동의 수행으로 이어

지는 학습역학, 즉 동태적 경로의존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하

이테크 산업에서 신제품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해당 산업의 혁신을 촉진

하는 단기적 차원의 선순환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전기()의 혁신창출 민간R&D 투자가 현재()의 혁신창출 민간R&D 투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창출 민간R&D의 학습역학(learning-by-performing 

R&D)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수출, GDP, 그리고 혁신창출 민간R&D 투자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기적 차원

의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장기적 차원의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 R&D 투자와 

조화되고, 이를 통해 장·단기 차원에서 신제품수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견인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단기적으로 혁신창출 민간R&D 투자는 신제품수출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 반드

시 혁신창출 민간R&D 투자가 신제품의 수출에 기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

니다. 오히려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기업의 혁신창출 R&D 활동이 신제품의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Alvarez(2004), Altomonte et 

al.(2013), Calantone et al.(2006), Monreal-Pérez et al.(2012), Pla-Barber 



혁신창출을 위한 민간R&D 투자와 신제품 수출의 동태적 공진화 관계분석  121

and Alegre(2007), Rodriguez et al.(2013)에 따르면, 기업의 조직적 혁신, 기

술수준, 수출시장 개척능력, 제품적응화 전략, 업력(業曆) 등과 같은 요인들은 

혁신창출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의 제고를 통한 수출

성과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다양한 계량

적 및 정성적 연구의 수행을 통해 단기적으로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혁

신창출 민간R&D 활동(즉, 투자)과 그러한 관련 요인 간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상

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에서 혁신창출 민간R&D 활동과 신제품의 

수출 간 관계에 대한 논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델에 산업특

유 요인, 산업수출정책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물

론, 모델에 1인당 실질GDP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어느 정도는 생략변

수(omitted variables)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그렇지만, 산업특유 요인, 수출촉

진정책은 다른 맥락에서 유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들 변수를 포함시킴

으로써 혁신창출 민간R&D 활동과 신제품수출 간 관계에 대한 더 면밀한 분

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제품수출에 대한 혁신창출 민간R&D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창

출 민간R&D 활동에서 신제품수출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비 투입, 혁신창출, 생산성증대, 수출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혁신창출 민간R&D 활동

은 R&D 수행에서 수출촉진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

초로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그러한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둘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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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dynamic co-evolution between Private R&D expenditure for 
inducing innovation and export of New products

: An evidence from Chinese high-tech industry

                                  Park, Sang-Do(Woosong University)
Sung, Bong-Suk(Woosong University)

 

This article employs dynamic panel approach to test the effect of innovative 
Private R&D efficiency of policy on New product export in china high-tech 
industry. We use panel data for 14 high-tech industry in china for the period 
2004-2014.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panel framework analyses (e.g. 
normality, structural break, cross-sectional dependence, panel unit-root and 
cointegration tests), the panel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 in the first 
difference was used to test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in question.  
To deal with the simultaneity problem introduced by differences and the existence 
of heteroskedasticity in the genuine error across countries, panel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estimation were conducted, then on the basis of the difference 
in GMM estimation results, causality was determined by running Walt tests on the 
coefficients of variables. The results shows that there is long-run linear casual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Private R&D  efficiency of policy and New product 
export in high-tech industry of the china, and that  there is no short-run linear 
causal relationship running from innovative Private R&D efficiency of policy to 
export. Plus, the study reveals that there is not only shot-run linear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New product export and GDP,  GDP and innovative Private 
R&D efficiency but also existed dynamic path dependency.

Key Words : Private R&D expenditure to induce innovation, Export of New   

   product, Chinese high-tec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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